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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흡연 실태를 파악하여 금연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는 남학생 460명과 여학생 394명, 연구기간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이었다. 조사결과 남학생은 흡연자가 49.3%이었고, 여학생은 8.93%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였으며{p〈0.05), 부모가 흡연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학생의 월 용돈이 많을수록 흡연율이 높았다{p〈0.05). 금연교육
에 대한 필요성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흡연자들이 처음 흡연한 때는 고
등학교(46.6%), 중학교(35.1%), 대학교(14.9%), 초등학교(3.4%) 순이었다. 연구 결과 규칙적인 흡연을 처음으로 시작하
는 대학생들은 가정적 환경과 금전적 고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여성의 
흡연 추세는 여전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대책을 위한  홍보 및 교
육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figure out the smoking status of college students. The main object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details of smoking statu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allowance and smoking habit 
and the effect of their parent's smoking.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ward 854 of college student(460 males / 
394 females) from 22 to 29 October 2012. According to the research, 49.3% of the males and 8.93% of 
females were smokers and the smoking group was affected by their allowance and home environment(parental 
smoking habits). Compared with existing related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hows the continuous increase rate 
of female smoking. Therefore the publicity and education to college students for smoking prevention and 
cessation measure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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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질병의 이환 내지 사망 원인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일제말기부터 1960년대까지는 소화기 및 감염성 
질환이 우리나라의 큰 보건문제이었으나 1970년대부터 
점차 비감염성 질환이 문제되고 있다[1-3]. 이는 비단 우
리나라뿐만의 문제는 아니며, OECD 국가들의 건강에 대
한 위험요인 변화를 살펴보면, 현재 건강의 위험요소는 
대부분 생활행태와 관련된, 흡연, 음주, 비만, 육체적 활
동의 결여에 따른 건강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

한 후천적 문제는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받는
데, 예컨대 흡연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는 범정부적인 캠
페인을 통하여 1965년 42%에서 2009년 16%로 흡연율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4]. 이 외에도 많은 OECD 국가들
에서 흡연율 제고를 위한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
다. 반면 우리나라의 남성 흡연율은 2010년 40.8%로 
OECD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OECD의 평균 
남성 흡연율 26.0%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고 있다[5]. 

폐암과 흡연이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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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에 이미 밝혀졌으며[6-9], 이후 폐암[10]ㆍ대장
암[11]ㆍ담배관련(tobacco-related) 암에 관한 보고서[12],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13] 등 담배와 질병의 상관관
계를 밝히는 많은 보고서들이 발표되고 있다. 즉 담배는 
공중보건에 매우 중대한 위협임은 명백해졌다.  

우리나라 흡연자들이 하루 한 개비 이상 규칙적으로 
흡연을 시작한 연령은 21.2세로 보고되었다[14]. 이 연령
대는 대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인데, 중ㆍ고등학교 시절 불
규칙하게 흡연을 하던 습관이 또는 미성년자일 때 담배
의 구매 등에 제약을 받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규제사항
이 해소됨에 따라 규칙적인 흡연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은 활동적이며 호기심이 강하여 자신의 
성장이나 사회적 관심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흡연, 음주 등을 경험하게 되며[15], 또한 
새로운 대학생활과 관련된 학업, 사회적 활동의 적응 등 
대학생은 흡연에 친숙하게 노출되어 있어 흡연 행동의 
새로운 시작과 습관적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16], 대학생의 70%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흡연을 하는 
사회적 흡연자로, 이 시기는 흡연이 습관화 되는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금연 중재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다[17].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흡연 
실태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흡연 실태를 조사한 후, 향후 
대학생들의 금연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
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흡연 실태에 관한 조사로서 2개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5개 대학(4년제 3, 전문대학 2)
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설문지를 사
용하였다. 설문지는 제7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
계[18]와 2010 국민건강통계[19]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재 작성하여 병원통계 관련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ㆍ보완하여 확정
하였다. 

학생의 월 용돈은 선행 연구[20,21]와 설문지 예비조
사 결과를 토대로 “40만 원 미만”, “40-69만원, ”7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1일 흡연량의 측정은 일반
적으로 흡연자들이 1갑(20개비) 이상은 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반 갑 미만은 흡연을 적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9개비 이하”, “10-19개비”, “20개비 이상”으로 구

분하였다.
학생들에게 조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학생들이 

자료수집 전에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설명한 후 동의하는 
조사대상자들에게 직접 배부하고 현장에서 설문지를 기
입한 후 회수하였다. 설문지 조사기간은 2012. 10. 22일
부터 2012. 10. 29일까지 하였으며, 회수된 875부 중 무
응답이 있거나 상반되는 답이 있는 21부를 제외한 854부
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2.2 자료처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대학생들의 흡연 실태, 
흡연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담배 소비량, 및 성별과 흡연 
여부에 따른 금연 교육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제곱(Chi-square)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흡연자
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흡연한 때, 흡연 동기, 담배 값이 
인상될 경우의 태도, 금연을 생각한 경험의 여부, 금연하
고자 하는 이유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for 18 Window를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 이
내에서 양측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연
구대상자는 854명으로 남학생 460명(53.90%)과 여학생 
394명(46.1%)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unit : person)

Item Division Frequency %

gender male   460   53.9

female   394   46.1

paternal 

smoking 

status

non smoking   344   40.3

light smoking   250   29.3

heavy smoking   260   30.4

maternal 

smoking 

status

non smoking   773   90.5

light smoking    43    5.0

heavy smoking    38    4.4

allowance

(10,000

won)

under 40   533   62.4

40-69   275   32.2

over 70    46    5.4

religion

Buddhist   154   18.0

Protestant   164   19.2

Catholic    96   11.2

the rest   440   51.5

total   854  100.0

Note : the rest(atheist and 7 religious min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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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moking status of college students          

                                                                                     unit : person(%)

Item Division
Frequency

     x2   p-value
non-smoking smoking  

gender   male   233(50.7)   227(49.3)
  163.395    .000

＊

  female   359(91.1)    35(8.9)

paternal smoking 
status

  non smoking   267(77.6)    77(22.4)

   19.832    .000
＊  light smoking   165(66.0)    85(34.0)

  heavy smoking   160(61.5)   100(38.5)

maternal smoking 
status

  non smoking   554(71.7)   219(28.3)

   21.286    .000
＊  light smoking    21(48.8)    22(51.2)

  heavy smoking    17(44.7)    21(55.3)

allowance

(10,000won)

  under 40  398(74.7)   135(25.3)

   23.105    .000
＊  40-69  172(62.5)   103(37.5)

  over 70   22(47.8)    24(52.2)

religion

  Buddhist  102(66.2)    52(33.8)

    7.550    .056
  Protestant  126(76.8)    38(23.2)

  Catholic   71(74.0)    25(26.0)

  the rest  293(66.6)   147(33.4)

* : p〈0.05

Note : the rest(atheist and 7 religious minority)

부의 흡연여부는 “피우지 않음”이 344명(40.3%), “조
금 피움”이 250명(29.3%), “많이 피움”이 260명(30.4%)
이었다. 그리고 모의 흡연여부는 “피우지 않음”이 773명
(90.53%), “조금 피움”이 43명(5.0%), “많이 피움”이 38
명(4.4%)이었다. 학생의 월 용돈은 “40만원 미만”이 553
명(62.4%), “40-69만원”275명(32.25), “70만원 이상” 46
명(5.4%)이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종교는 불교 154명
(18.0%), 개신교 164명(19.2%), 천주교 96명(11.2%, 불교
ㆍ개신교ㆍ천주교에 속하지 않는 “비해당”이 440명
(51.5%)이었으며, “비해당”에는 “무종교”가 433명이었고 
“기타 종교”는 7명이었다.

                                     

3.2 대학생들의 흡연 실태 

대학생들의 흡연 실태와 조사대상자와의 카이제곱
(Chi-square)검정 결과는 “성별”, “부의 흡연 여부”, “모의 
흡연 여부”, “부의 음주 여부”, “학생의 용돈”은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였다(p〈0.05)[Table 2]. 

흡연 여부를 보면 남학생은 흡연자 49.3%이었고, 여학
생은 흡연자가 8.93%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흡연자가 
월등히 높았다. 부의 흡연여부와 학생의 흡연여부는 부가 
“담배를 피우지 않음”일 때 학생은 22.4%가 흡연자이었
으며, 부가 “조금 피움”일 때 학생 흡연자는 34.0%이었
고, 부가 “많이 피움”일 때 학생 흡연자가 38.5%로 부의 
흡연 여부와 학생의 흡연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모
의 흡연과 학생의 흡연도 모가 “피우지 않음”일 때 학생
은 흡연자가 28.35, “조금 피움일 때 51.2%, “많이 피움”
일 때 55.5%로 모가 흡연을 하지 않을 때가 학생 흡연자

가 월등이 적었다. 학생의 월 용돈과 학생의 흡연은 월 
용돈이 “40만 원 미만”일 때 흡연자가 25.3%, “40-69만 
원”일 때 37.5%, “70만 원 이상”일 때 52.2%로 학생의 월 
용돈이 많을수록 흡연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3.3 대학생들의 담배 소비량 

대학생들의 1일 담배 소비량(궐련)은 대학생들의 흡연 
실태와 조사대상자와의 카이제곱검정(x2-test) 결과는 “성
별”, “학생의 용돈”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으나(p
〈0.05), 부의 흡연 여부”, “모의 흡연 여부”, “학생의 종
교”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Table 3]. 남학생은 
“9개비 이하”가 28.6%, “10-19개비” 45.4%, “20개비 이
상 26.0%이었으며, 여학생은 “9개비 이하”가 51.4%, 
“10-19개비” 31.4%, “20개비 이상” 17.1%로 여학생은 9
개비 이하가 50%를 넘었다. 그리고 학생의 월 용돈과 흡
연량은 “20개비 이상” 피우는 학생은 “40만원 미만”이 
17.2%, “40-69만원”이 32.7%, “70만원 이상”이 33.3%로 
용돈이 많을수록 흡연량이 많았다.

3.4 대학생들의 금연교육에 관한 태도 

성별과 흡연 여부에 따른 금연 교육에 대한 태도는 
Table 4와 같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남
학생은 “필요” 34.6%, “불필요” 32.8%, 전혀 불필요” 
17.85, 꼭 필요” 14.8% 순이었으며, 여학생은 “필요” 
35.5%, “불필요” 31.0%, 꼭 필요” 22.8%, “전혀 불필요” 
10.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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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ttitudes toward smoking education according to gender and smoking status

                                                                                                   unit : person(%)

Item Division

                           Frequency

x2 p-value positively
 necessary necessary

            
unnecessary

completely
unnecessary     total

sex male   68(14.8)  159(34.6)  151(32.8)   82(17.8)  460(100.0)
 5.245  .002

＊

female   90(22.8)  140(35.5)  122(31.0)   42(10.7)  394(100.0)

smoking

status

n-s  126(21.3)  210(35.5)  191(32.3)   65(11.0)  592(100.0)
 4.902  .000

＊

smoking   32(12.2)   89(34.0)   82(31.3)   59(22.5)  262(100.0)

     total   158(18.5)   299(35.0)   273(32.0)  124(14.5)  854(100.0)

* : p〈0.05

Note : n-s(non smoking)

[Table 3] Tobacco consumption of college students(cigarette／day)

                                                                                    unit : person(%)

Item Division
Frequency

x
2

p-value
9 and less 10~19 20 and more

gender   male   65(28.6))  103(45.4)   59(26.0)
  7.286    .026＊

  female   18(51.4)   11(31.4)    6(17.1)

paternal 
smoking status

  non smoking   23(29.9)   38(49.4)   16(20.8)

  3.229   .520  light smoking   30(35.3)   36(42.4)   19(22.4)

  heavy smoking   30(30.0)   40(40.0)   30(30.0)

maternal 
smoking status

  non smoking    73(33.3)   99(45.2)   47(21.5)

  8.104   .088  light smoking    5(22.7)    8(36.4)    9(40.9)

  heavy smoking    5(23.8)    7(33.3)    9(42.9)

allowance

(10,000

won)

  under 40   44(32.8)   67(50.0)   23(17.2)

  9.680    .046＊  40-69   33(31.7)   37(35.6)   34(32.7)

  over 70    6(25.0)   10(41.7)    8(33.3)

religion
  Buddhist   14(26.9)   25(48.1)   13(25.0)

  1.560   .955
  Protestant   14(35.9)   17(43.6)    8(20.5)

  Catholic    8(33.3)    9(37.5)    7(29.2)

  the rest   47(32.0)   63(42.9)   37(25.2)

* : p〈0.05

Note : the rest(atheist and 7 religious minority)

흡연 여부에 따른 금연교육에 대한 생각은 비흡연자의 
경우 “필요” 35.5%, “불필요” 32.3%, “꼭 필요”21.3%, 
“전혀 불필요“ 11.0% 순이었으며, 흡연자는 “필요” 
34.1%, “불필요” 31.3%, “전혀 불필요“ 22.5%, “꼭 필
요”12.23%로 비흡연자는 금연교육에 긍정적인 비율이 
56.8%, 흡연자는 46.2%로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금연 
교육에 더 긍정적이었다.

3.5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흡연 실태 

현재 흡연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흡연 실
태의 항목은 처음으로 담배를 핀 때, 흡연 동기, 금연 생
각의 여부로서 그 빈도는 다음과 같았다[Table 5]. 

처음으로 담배를 피운 때는 흡연자 263명 중 초등학교 

때 9명(3.4%)으로 그 중 남학생은 8명(3.1%)과 여학생은 
1명(0.4%)이었으며, 중학교 때 92명(35.1%)으로 남학생 
80명(30.5)과 여학생 12며(4.6%)이었고, 고등학교 때 122
명(46.6%)으로 남학생 105명(40.1%)과 여학생 17명
(6.5%)이었으며, 대학교 때 39명(14.9%)으로 남학생 34
명(13.0%)과 여학생 5명(1.9%)이었다. 흡연을 처음 시작
한 시기는 고등학교(46.6%)가 가장 많았고, 중학교( 
35.1%), 대학교(14.9%), 초등학교(3.4%) 순이었다.

흡연동기로는 “호기심 때문에” 38.5%, “친구의 권유나 
어울리기 위해서” 24.(%,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20.6%,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6.9%, “기타” 5.0%, 선
배의 권유 때문에 “4.2% 순이었다.

흡연자에게 금연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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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moking status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college students

                                                                                       unit : person(%)

Item Division
Gender

total
male female

lighting-up-age  elementary school    8(3.1)   1(0.4)    9(3.4)

 middle school   80(30.5)  12(4.6)   92(35.1)

 high school  105(40.1)  17(6.5)  122(46.6)

 university   34(13.0)   5(1.9)   39(14.9)

the motive for 

smoking

curiosity   87(33.2)  14(5.3)  101(38.5)

friends's suggestion   55(21.0)  10(3.8)   65(24.8)

for stress reduction   50(19.1)   4(1.5)   54(20.6)

seniors's suggestion   10(3.8)   1(.4)   11(4.2)

in the drinking party   15(5.7)   3(1.1)   18(6.9)

the rest   10(3.8)   3(1.1)   13(5.0)

plan to quit smoking have the plan  156(59.3)  28(10.6)  184(70.0)

don't have the plan   72(27.4)   7(2.7)   79(30.0)

total 228(86.7) 35(13.3) 263(100.0)

질문에 “금연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70.0%이
었으며, “금연을 생각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30.0%이
었다.

4. 고찰 및 결론

흡연은 현재 건강에 부담이 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다. 흡연은 비전염성질환
(non communicable diseases)으로 인한 사망의 63%를 차
지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였다[22]. 

흡연자들이 규칙적으로 흡연을 시작한 연령은 21.2세
로 대학생들의 흡연 실태와 흡연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
태 조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흡연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 도출된 결과들을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 흡연율에 관하여 남학생의 
흡연율이 높다는 결과는 임국환 외(2004)[23], 이민영 외
와 권수진 외에서도 도출된 바 있다[24,25].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2011)[26] 
연구 결과는 남자는 48.1%, 여자는  6.1%로 남학생은 같
았고 여학생은 약간 높았다.

부모의 흡연과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본 연구 결과 부
모의 흡연여부에서 특히 모의 영향이 자녀의 흡연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도출되었으며(모가 “피우지 않음”일 
때 학생은 흡연자가 28.35, “조금 피움”일 때 51.2%, “많
이 피움”일 때 55.5%), 이는 곽정옥(1995)의 연구 결과 
부가 흡연할 때 남학생의 32.0% 부가 비흡연일 때 남학

생의 24.4%가 흡연을 경험했으며, 모의 흡연할 때 여학
생의 41.7% 모가 비흡연일 때 여학생의 27.5%가 흡연을 
경험하여 부모의 흡연 모두가 영향을 미치나 모가 흡연
할 경우 더 크게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본 연구 결
과와 같았다[27]. 김현철 외(2006)는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흡연율이 높다고 
하였다[28].

학생의 월 용돈과 학생의 흡연율은 월 용돈이 많을수
록 흡연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돈의 지출량이 많을
수록 청소년의 흡연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여 한다고 하
여 본  결과와 일치하였으며[29], 김현철 외(2006)도 청소
년의 용돈이 증가할수록 흡연율은 높았다고 한 연구 결
과와 같았다.   

본 연구 결과, 성별과 흡연 여부에 따른 금연 교육 태
도는 비흡연자의 경우 금연교육에 긍정적인 비율이 
56.8%, 흡연자는 46.2%로 나타났는데, 이는 곽정옥
(1995)의 연구 결과 “금연교육은 꼭 필요하다”는 비율이 
87.8%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금연교육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흡연실
태를 조사한 2011년의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 연구 
결과[남자(48.1%)도 높았고, 여자(6.1%)]보다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그 차이가 더 컸는데, 
2008년 20대 여성의 흡연율은 12.7%,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1.1%로 1992년의 3.8%와 2.4%에 비하여 3배 
이상 증가되었다는 결과에 비추어 보면[30], 이러한 증가 
추세가 아직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erg et 
al(2011)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매일 흡연
율(2학년 19.9%, 4학년 8.3%)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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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기 초에는 흡연율이 높았다가 학기 말에는 감소
하였고 주중보다 주말에 흡연율이 높아졌다[32]. 그러므
로 우리나라도 대학생의 흡연예방이나 금연대책을 위하
여 대학생에 흡연에 관한 태도 및  생활행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나라 남자 대학생들의 
흡연율에 비해 여자 대학생들은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낮
지만, 흡연율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다. Chassin et 
al(1981)은 여성이 흡연을 함으로서 전통적인 성역할 고
정 관념를 탈피하려는 동기가 내재되어 있어 여성의 흡
연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하여[33], 여성 인권의 신장이나 
취업의 향상 등 여성 흡연, 특히 젊은 여성의 흡연의 증
가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로 대학생의 경우에 금전적인 요인이 흡연에 일정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가 흡연을 정기
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담배 
가격의 조정을 통한 금연 유도가 대학생들의 경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대학
생들의 금연 교육에 관한 부정적인 태도의 증가는 일반
적으로 인식되지 않은 사항으로, 향후 흡연율에 많은 영
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대상자가 지역 중소도시
의 2개 대학의 학생들로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규칙적인 흡연
을 시작하는 연령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대학생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자료 제공에 의의가 있으
며, 특히 선행 연구에서 추측되었던 미혼 여성의 흡연증
가가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흡연율이 과거에 비해 높게 
파악되었으며, 흡연자들이 금연교육에 관한 부정적인 생
각이 파악된 것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파악되지 않았던 
것으로 대학생의  흡연 연구의 자료로 의의가 있다.

끝으로, 대학생의 전국적인 흡연 실태조사, 여대생의 
흡연 증가요인 및 대책, 금연 및 흡연교육에 대한 대책, 
흡연에 대한 학년별 생활행태 및 태도 등에 관한 연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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